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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개

조사개요

조사 참여자 현황

1. 8·15를 기념한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한 평가

-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한국보다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 5.7% 중국 21.4%

- 일본은 긍정적 평가 45.6%, 부정적 평가 41.7%로 평가가 갈려 

- 한국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의 느끼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일 모두 절반 가까이 긍정적 평가, 

  한국 48.4% 일본 56.0% 

2. 한·일 정상 발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아베 총리 담화

 -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 될 것, 한국 6.3% 중국 29.3%

 - 일본, 한일관계 도움 될 것 27.7%, 중일관계 도움 될 것 36.1%

2)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한국 43.4% 일본 49.6%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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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Genron NPO 공동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축사·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 인식조사

프로젝트 소개

2015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기념식에서 ｢8·15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

을 발표하였으며, 아베 총리도 종전기념일을 앞둔 8월 14일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양 정상의 발표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들의 평가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EAI는 일본 言論NPO

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

항목 한국 일본 중국

조사대상
EAI Newletter 수신회원 

5,000명
언론 NPO 활동 참여회원 

6,000명
언론 NPO가 개최한 

‘도쿄-베이징 포럼’ 참석자
조사기간 2015년 8월 20일 ~ 22일 2015년 8월 18일 ~ 21일 2015년 8월 18일 ~ 21일
유효표본 159명 307명 337명

조사진행
EAI 자체 온라인조사 

프로그램 이용
Survey monkey 이용 Survey monkey 이용

조사참여자 현황

구분 항목 한국 (N=159) 일본 (N=307) 중국 (N=337)

성 
남성 75.5 91.4 50.9
여성 24.5 8.6 49.1

직업

기업체 경영자 및 임원 1.3 18.4 10.1 
회사원 7.5 9.8 14.9 
언론사 5.7 14.7 9.9 
공무원 6.9 2.3 3.3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0 1.3 -
시민단체 관계자 1.3 6.9 -
학자 및 연구직 44.7 13.8 27.7 
학생 19.5 2.3 20.5 
자영업 1.9 6.6 0.9 
기타 10.7 23.9 12.9 

연령

10대 0.0 0.7 2.1
20대 20.1 2.0 34.1
30대 25.2 5.2 24.3
40대 11.9 11.7 22.6
50대 25.8 24.8 12.5
60대 10.1 31.9 4.2
70대 4.4 19.2 0.0
80대 이상 0.0 4.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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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5를 기념한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한 평가

-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한국보다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 5.7% 중국 21.4%

- 일본은 긍정적 평가 45.6%, 부정적 평가 41.7%

- 한국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의 느끼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일 모두 절반 가까이 긍정적 평가, 한국 48.4% 일본 56.0%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발표 이전부터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 전략과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였다. EAI·Genron NPO에서는 8·15를 기념한 한·일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해 한·중·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8월 14일 종전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한·중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6.9%(154명), 중국은 91.4%(308명)의 응답자가 아베 총리가 담화

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문1)에 대해 일본은 절반에 가까운 45.6%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3.8%+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1.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

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도 41.7%(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2.4%+긍정적으

로 평가하지 않는다 29.35%)에 이르러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

인 여론으로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서도 각각 물어본 결과, 한국은 불과 5.7%(9명)의 응답자만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다수 응답자(132명, 83.0%)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56.9%로 절반을 넘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도 21.4%로 중국이 한국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는 아베 총리 담화 내에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대부분의 응답자(141명, 

88.7%)가 반성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의 경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충분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0.8%(70명)로 한국의 2.5%(4명)에 비해 담화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1) 한국·일본 질문 :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국 질문 : 지금까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도 일본 국내외에서 다

양한 주목을 받고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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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91.4%

3.1%

8.0%

한국

중국

알고있다 무응답 모른다

[그림1]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인지도(%)

5.7%

45.6%

21.4%

8.2%

11.7%

12.5%

83.0%

41.7%

56.9%

한국

일본

중국

긍정적 보통 부정적

[그림2]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평가(%)

0.6%

3.0%

1.9%

17.8%

6.3%

10.1%

30.2%

28.5%

58.5%

36.2%

한국

중국

충분하다 대체로충분하다 어느쪽도아니다 대체로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그림3] 아베 총리 담화 내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포함 여부(%)

 아베 총리 담화 발표의 하루 뒤인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

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한·일 조사 참여자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48.4%, 일본

은 56.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가 31.5%(50명)로 일본 15.0%(46명)의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한일

관계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2)  

2) 한국 질문 :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축사내용을 어떻

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본 질문 : 8월 15일 박대통령은 "광복절"연설에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보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음을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나타낸 점을 주목한다"고 일정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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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긍정적 보통 부정적

[그림4]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한일입장 발표에 대한 평가(%)

2. 한·일 정상 발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아베 총리 담화

-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 될 것, 한국 6.3% 중국 29.3%

- 일본, 한일관계 도움 될 것 27.7%, 중일관계 도움 될 것 36.1%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한국이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으며,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으

로 6.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74.9%(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0%+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0.9%)에 달했다. 반면, 중국은 과

반의 응답자들이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조사자의 29.3%(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5.0%+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4.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지식인들에게 아베 총리 담화의 자국과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영향력을 물어본 결과,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102명)으로 가장 높아, 예측 혹은 판단을 보류하는 응답자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5.4%, 25.1%로 비슷하지만, 한국 혹은 중국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

하는 응답자들이 좀 더 많았다. 그 중에서 한일 관계개선에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2.3%에 

불과한 반면, 중일 관계개선에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가 한국보다 중국을 좀 더 의식하여 발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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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9.3%

16.4%

11.6%

74.8%

54.9%

한국

중국

긍정 보통 부정

[그림5]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25.4%

10.7%

2.3%

33.2%

25.1%

2.0%

1.3%

양국모두의관계개선에

도움되는내용이다

중일관계개선에도움되는내용이지만,

한일관계개선에도움되는내용이아니다

한일관계개선에도움내용이지만,

중일관계개선에도움되는내용이아니다

어느쪽도아니다

양국모두의관계개선에

도움되는내용이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그림6]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한국·중국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2)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한국 43.4% 일본 49.6%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전 축사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43.4%(도움이 될 것이다 5.7%+대

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7.7%), 일본은 49.6%(도움이 될 것이다 9.5%+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0.1%)의 응답자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은 29.6%(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8.3%+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3%)이었으며, 일본은 14.0%(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6%+도움이 되지 않

을 것이다 10.4%)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32.3%(99명)으로 응답자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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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보통 부정적

[그림7]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한·일 모두 절반 가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충

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도 과반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반

반 나뉘는 모습이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각각 43.4%, 49.6%의 응답자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한국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일관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30% 정도의 응답자가 중일관계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38.4%에 달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자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일관계에만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7%로 한국의 2.3%의 네 배 이상 높아 아베 총리의 담화가 한국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좀 더 유

리하게 발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는 8·15를 기념한 한·일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의 여론을 알아보고

자 EAI와 언론 NPO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한국 조사는 8월 20일부터 22일, 일본과 중국 조사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각 기관의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됨에 

따라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으로 인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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